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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, 전환사회를 향한 방향과 과제 제안
코로나19는 생태적·사회적 ‘거대한 전환’을 강조

‘회복력을 갖춘 전환사회’로의 실천이 시대적 과제

○ ‘코로나19‘라는 미증유의 사태는 단순 감염병 유행을 넘어 근본적인

성찰과 삶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. 생태적인 한계를 넘지 

않으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구조 전반의 ‘거대한 전환’이 

절실하다.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이슈브리핑(234호) 「코로나19, 전환

사회를 향한 방향과 과제」를 통해 ‘전환사회의 의미와 지역의 

대응방향과 과제’를 제안했다.

○ ‘전환사회’란 ‘회복력 있는 지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실험’

으로 20년 후를 목표로 행동계획을 지금 세우고 적극 실천해야 

함을 강조한다.

○ 구체적으로 지속가능성과 같은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 목적

의식적으로 체계 차원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. 전환사회는 필시

‘문명의 생태화를 통한 생태적 전환’을 의미한다.

○ 전환사회를 위한 혁신적 정책실험과 실천은 영국의 ‘토트네스’와 

미국의 ‘포모나’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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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트네스는 ‘전환도시 프로젝트’를 통해 ‘먹거리, 주택, 에너지,

교통, 개인생활’ 모두를 전환하는 행동계획을 실천하고 있다.

- 포모나는 ‘공감도시 선언’을 통해 탄소저감, 경제활성화, 일자리

창출, 환경정의 등의 ‘지역자생의 힘’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.

○ 연구책임을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부장)은

‘전환사회를 위한 지역의 대응방향과 중점과제’를 제안하였다.

○ 전환사회를 위해서는 ‘①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삶으로,
②최선 중 최선에서 최악 중 최선으로, ③관성적 사고에서 생태적

상상력으로, ④제도정치에서 생활정치로’의 전환이라는 ‘대응방향’

설정이 필요하다.

○ 지역사회의 중점과제로는 ‘①지속가능 전환사회 기본조례 제정,
②주민자치 프로젝트의 선도적 추진, ③전환사회 가치의 학교교육·

사회교육 확대, ④다양한 생활 실천 프로젝트’를 추진해 나가야 

한다.

○ 연구를 맡은 황영모 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부장)은 “우리 사회는 

하드웨어적 충격에 대비한 사회적 회복력, 생태적 회복력, 경제적

회복력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관리가 중요하며, 그것이 전환사회의 

의미이자 시작이다”라고 강조했다. (끝)


